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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 1962년 2월 13일  RS파소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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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 2025년 9월 28일  RS카노아스, 수녀원 묘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1 테살 5,24) 

우리는 감사와 애정 속에 마리아 비아네테 수녀의 삶과 사명을 기린다. 수녀는 2025년 9월 27일 오후, 

평온하게 지상에서의 90년간의 순례를 마쳤다. 

수녀는 열다섯 남매 중 막내로 아벨레와 조세피나 켈러의 가정에서 태어나 롤란테의 모로 그란데 산과 

골짜기에서 성장했다. 소박하고 부지런한 농부였던 부모로부터 깊은 신앙심을 이어받아 삶의 어려움을 

평온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맞이할 수 있었다. 

제니는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자랐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고 근면, 단순, 신앙의 가치를 배웠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제니의 삶의 중심이었으며, 친척들과 돈독한 유대를 유지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을 찾아가거나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맞이했다. 

젊은 시절 제니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수련기를 시작하며 ‘마리아 

비아네테’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1962년 2월 13일 파소 푼도, 거룩한 십자가 관구에서 첫 서원을 했고, 

같은 해 5월 새로 설립된 아파레시다 관구의 일원이 되었다. 2022년에는 서원 60주년을 맞아 다이아몬드 

경축을 지냈다. 그의 삶은 충실함과 봉사, 사랑의 보살핌, 영성과 카리스마의 증거로 채워졌다. 

오십 년 이상 재봉실에서 봉사했는데 재능과 정확도와 세밀함이 드러났던 소임이었다. 정교함의 

전문가로서 수녀는 관구 공동체를 위해 기쁘게 이 솜씨를 사용했다. 2017년, 연로함과 쇠약으로 활동을 

줄였으나 재봉을 취미로 이어가며 기도와 공동체 생활에 전념했다. 

실용적이고 친절했으며 주의깊었던 비아네테 수녀는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 표현했다. 늘 곁에 있는 

조용한 현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리는 깜짝 선물과 배려, 봉사할 때의 단순하면서도 기쁨 

가득한 방식을 기억할 것이다.  

수녀의 영성은 사랑으로 가꾸어졌다. 재봉실에는 작은 제대를 마련해 예수 성심과 성모님, 수호천사의 

이미지를 두었으며,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 직원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하루와 노동을 하느님께 바쳤다. 

수녀의 기도생활은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기도와 공동체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여 언제나 

헌신과 열정과 기쁨으로 임했다. 

2019년 노환과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해지자 레칸토 아파레시다 공동체로 옮겼다. 

그곳에서 수녀들과 요양사들에게 둘러싸여, 수녀 삶의 한결 같은 특징이었던 평온함과 친절, 기쁨을 

유지했다. 끝까지 기쁨에 찬 노틀담 수녀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마지막 몇 년의 삶도 수녀의 헌신과 

충실성의 증거가 되었다. 

60년 동안 너무나 충실한 노틀담 수녀로 살아왔던 마리아 비아네테 수녀를 이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안으로 받아들이셨음을 믿는다. 


